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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J시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이면서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들 중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19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간호전문직관이 부분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셀프리더십과 간호전
문직관에 대한 교육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진 함의 및 한계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nd als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values of nursing 
professional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197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the University in J-city, Gyeongnam province, had completed 
clinical practice, and voluntari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f-leadership of the nursing stud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nursing professional values. Third, th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urth, 
it was found that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al 
methods for improving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were discussed to enhance and 
strengthe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Further,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tat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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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에서의 간호교육은 유능한 간호사를 양성하여 의
료현장으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대학
생이 유능한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간호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
은 임상수행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임상수행능력은 교육
과정에서 학습된 지식, 기술, 태도, 판단 등을 임상현장
에서 적절하게 보여주고 유능하게 수행하는 전문성이 높
은 능력을 말한다[1]. 임상수행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환
자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자아인식, 동기부
여, 정서적 영향력, 기술과 지식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행위 또는 효과적인 임상간호의 수행을 의미한
다[2]. 임상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과 예상치 못
한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
고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간호교
육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셀프리더십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자율
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
의 행동을 통제하여 보다 높은 성과를 획득하는 데 효과
적인 내적 리더십이다[6]. 셀프리더십은 스스로가 자신에
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해나가고 이끈다[7].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에서 셀프리더십은 간호사의 동기
유발을 강화시키고, 간호사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게 하
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3,4,8].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
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과 직업의식적인 견해를 말한
다[11].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문직으로서
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
으로서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
식적인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러므로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교육에서의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
성과 중 하나로서, 전공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임상실습 
환경에서 이론과 실무 사이를 연결함으로 전문직관을 확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2].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행하
는 사람이 어디서 만족과 그 의의를 얻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고, 실무자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용되는 

행동의 기준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념과 태도를 평가
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한다[13]. 

한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 . 즉 
간호대학생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
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가 명확할수록 임상
수행능력도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임상수행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
직관은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이들 관계를 매개하
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
행능력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
력의 관계를 간호전문직관이 매개하는가?이며, 연구모형
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J시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임상실습 수행경험이 있는 4학년생을 연구대상
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인 200명의 학생들에게 연구목
적, 자료활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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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만을 선정한 결과, 총 
179명이었다.

2.2 자료수집방법
2021년 9월 한 달 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하고 회수하였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
로그램으로 다중회귀분석 방법에서 중간크기 .15, 유의
수준 95%, 검정력. 08일 경우에 최소 표본 수가 90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
가 179명이므로 필요한 표본 수는 충족하였다. 특히, 자
료수집에 있어서 연구대상인 간호대학생들이 연구목적 
및 자료활용 범위 등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
지하고,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자발적인 의사를 표
현한 사람에 한해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
구참여에 대한 중도철회가 가능함과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도 고지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Manz[17]가 개발하고 

Kim[18]이 수정ㆍ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문항
은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
판’, ‘건설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 등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뜻한다. Manz[17]
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Kim[18]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2.3.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wirian[19]의 

Six-Demension을 토대로 하여 Lee 외[20]가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21]가 수정ㆍ보완한 문
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과정 “건강력 자료를 수집한다(정신, 사회문
화적, 발달 측면)” 등 11문항, 간호기술 “투약을 정확히 
한다” 등 11문항, 교육/협력관계 “환자의 가족에게 질병
예방법을 교육한다” 등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환자

의 개인적인 면(종교, 습관, 기호)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
며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등 6문항, 전문직 발
전 “새로운 치료와 간호방법에 흥미를 갖는다” 등 9문항
으로 총 45문항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수행능력이 높음을 뜻한다. Lee 외[20]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고, Choi[21]에서 Cronbach's α는 .92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인 것으로 나
타났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Yeun 외[11]가 개

발한 29문항을 Han 외[22]가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
숙한 인격을 지닌다” 등 6문항, 사회적 인식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등 5문항, 간호
의 전문성 “간호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만
이 행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직업이다” 등 3문
항, 간호계의 역할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전문직인 
과업수행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준다” 등 2문항, 간호의 
독자성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인처럼 간호의 전문
성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 등 2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역채점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뜻한다. 
Han 외[22]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 데이터를 

SPSS 27.0 및 SPSS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Baron & Kenny[23]와 Sobel[24]의 Sobel 
test가 1종 오류를 증가시키므로 연구결과의 타당도 측
면에서 삼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25]. 
Hayes[26]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는 부트스
트래핑을 활용하여 정규성이 자유롭고, 1종 오류의 오차
를 낮출 수 있고,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등을 단
번에 검증하여 살펴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방
법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분석은 먼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으로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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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
다. 또한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의 간
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0의 모델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고, 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간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5,000
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편향수정백분율법 신
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경로분석에
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변수인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관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
술통계 분석을 하였다(Table 1). 왜도의 절대값이 
.07~.53으로 3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첨도
의 절대값이 .20~2.59로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이로써 각 변수의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충족하였
다고 판단하였다. 

SL CPA NPV

N 179 179 179
Mean 3.71 3.75 3.79

SD .55 .55 .50
Skewness -.35 .53 .07

SE .18 .18 .18
Kurtosis 2.59 -.20 -.37

SE .36 .36 .36
SL: Self Leadership, CPA: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PV: Nurse Professional Value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임상수행능력은 셀프리더십
(r= .57, p<.001), 간호전문직관(r=.62, p<.001)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r=.51, p<.001)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을 넘지 않았고, 분산

팽창계수(VIF)가 1.356으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SL CPA NPV

SL 1
CPA .57*** 1

NPV .51*** .62*** 1
*p<.05, **p<.01, ***p<.001
SL: Self Leadership, CPA: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PV: Nurse Professional Value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3.2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간호
    전문직관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였으며, 모델 4를 
이용하여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델 1에서는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이 매개변
수인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모
형의 설명력은 26.26%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63.0461, p<.001).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4689, β
=.5125, p<.001),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 2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셀프리더
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2.91%
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F=86.839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
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B=.5724, β=.5737, p<.001), 셀프리
더십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 3에서는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과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을 투입하여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47.00%인 것으로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78.0398,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프리더십(B=.3489, β
=.3497, p<.001)과 간호전문직관(B=.4766, β=.4371, 
p<.001)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을
수록 임상수행능력도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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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확인되었던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모형 3을 통해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과 임상수
행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s
Model 1

(outcome variable : NPV)

B(S.E) β t

constant 2.0557(.2213) 9.2910***

SL .4689(.0591) .5125 7.9402***
NPV

R-squared .2626
F 63.0461

Variables
Model 2

(outcome variable : CPA)

B(S.E) β t

constant 1.6326(.2301) 7.0938***
SL .5724(.0614) .5737 9.3187***

NPV
R-squared .3291

F 86.8390

Variables
Model 3

(outcome variable : CPA)

B(S.E) β t

constant .6527(.2502) 2.6088**
SL .3489(.0638) .3497 5.4722***

NPV .4766(.0697) .4371 6.8396***
R-squared .4700

F 78.0398
*p<.05, **p<.01, ***p<.001
SL: Self Leadership, CPA: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PV: Nurse Professional Value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in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
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각 변수의 영
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Table 4),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직접효과는 .57
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
서 간호전문직관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22이며, 95% 
신뢰구간에서 간접신뢰구간은 .45~.69 사이에 있으며,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95% Bias 
Corrected

SL→CPA .57
.57 .45~.69

SL→NPV→CPA .22
SL: Self Leadership, CPA: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PV: Nurse Professional Value 

Table 4. Effect Decomposition Table of Mediating 
Mod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
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능력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구
결과는 서인순 외[3], 동화진과 최미숙[4], 이선화와 이은
자[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
수행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
십을 높이는 접근이 주효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셀
프리더십은 개인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직무를 수행
해나가고 이끌므로, 매우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행태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3,4,8].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이 
타의에 의해 타성적인 임상수행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
라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매우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차원에서는 플립러닝, 블
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상시 스스로 학
습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학습공동
체 학습, 하브루타 학습법 등 자율적인 학습을 직접 체험
하여 습득토록 하는 방법이 적극 권장된다면 매우 효과
적일 것이다[7,9]. 

둘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구
결과는 김창희와 김정이[9]와 권진희와 최봉실[10]의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간호전문직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교육이 보다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이 높을
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지는 선행연구 결과[27]를 
고려할 때, 간호교육차원에서는 실제적인 이론학습 및 
실제 적용이 병행되는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이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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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학습 등을 활용하여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도록 하며,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강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28,29].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결과는 김효원과 유명숙[14], 권상민 외[15], 김영선 
외[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임상수행능력을 고취시
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하
는 교육이 주효함을 알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행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족과 그 의의를 얻는가하는 문
제와 직결되어있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
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활동 과정
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를 갖는 것
이다[11]. 그러므로 간호교육차원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모
범적인 임상수행사례를 상시 익힐 수 있도록 하며, 간호
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의 관
계를 간호전문직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직접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김창희와 김정이[9], 권진희와 최봉실[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도,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높아진다는 김효원과 유명숙[14], 권상민 외
[15], 김영선 외[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간호전문직기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
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셀프리더십
이 간호전문직관에 선행하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을 통해 보다 임
상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모두 
간호전문직관은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뿐 아니라 간호전문직관을 강화시키는 교육적 접근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간호교육
차원에서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격려
하고 장려하는 학습문화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호전문직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
전문직 선배들의 전문직으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
례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28], 선배 간호사와의 
멘토링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현장에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29].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

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사로서 유능한 임상수행능력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 차원에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적인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교육환경
이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의 교육방식
과 교육과정의 운영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간호전
문직관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간
호전문직관은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성공적인 경험이 많을 
때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에서의 성공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임상실
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기획단계에서부
터 실행, 모니터링,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 및 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병원이 간호전문직을 양성한
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상실습에서 간호전문직으로서 갖
추어야 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정
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
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 
간의 관계를 횡단적인 시점에서 살펴보아,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발달하는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인 조사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와 이 관계에
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결과
가 가진 한계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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